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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1년 동안 오차노미즈여자대

학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영향으로

인한 입국 제한으로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, 비대면으로 1

년간의 유학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1년간의 비대면

유학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

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부분 화상회의 플랫폼 ‘ZOOM’

을 사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기에, 한국에 있어도 문제없이 수업에 참여

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수업 중에서도 유학생을 대상으로

한 수업을 주로 수강했습니다. 유학생 수업은 15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로 이루어

지는 수업이 많았고, 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한 유학생들과의 디스커션을

통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. 유학생 수업 중에는 ‘일본어

사정연습5A’나 ‘일본어연습4B’와 같이 오차노미즈여자대학의 학부생 수업과 같이

진행되는 수업도 있습니다. 위와 같은 수업에서는 일본인 학생들과 그룹으로 나

뉘어서 과제를 수행하거나 의견 교환을 하며 일본인 학생과 협력해서 과제를 수

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.

하지만,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인지 과제의 양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졌습니다.

그중에는 다른 유학생들과 같은 팀이 되어 수행하는 과제도 여러 개 있었는데,

시차나 네트워크 상태와 같은 문제로 연락을 취하는 일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.

그리고,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. 수업에서 같은 그룹이 되지

않는 한 사적으로 연락할 일도 없었으며, 라인을 교환했어도 온라인상으로 친목

을 도모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기에, 이러한 점이 비대면 유학의 가장 큰 단점으

로 느껴졌습니다. 

일본에 가지 못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지만,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의 1

년은 제게 있어 앞으로 다신 경험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제가

이렇게 무사히 유학을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제과와 하기와라 교수님,

마츠다 교수님 그리고 담당교관이셨던 모리야마 교수님을 비롯한 오차노미즈여자

대학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. 뜻깊은 1년을 잘 마무리 짓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

합니다. 이상으로 유학경험 레포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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